
기둥 고지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계약 취소 판결 받아

법률사무소 A&P 박사훈(왼쪽) 대표변호사, 홍수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A&P는 인천에 위치한 상가의 기둥 문제로 발생한 대규모

소송에서 수분양자 43명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와는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며, 수분양자의 권익을 효

과적으로 보호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법원은 시행사가 상가 내부 기둥의 존재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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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 부동문자로 기재된 조항 만으로 기둥의 존재를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일부 기둥이 전용면적의 약 18%를

차지하며 공간 활용에 큰 제한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가

분양 당시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

다.

법률사무소 A&P는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시행사의 고지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영업 활동 및 임대 수익 손실을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기둥의 크기가 작더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수분양자의 경제적 이익

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판례와 차별

화된 결과를 보여줬다.

판결 결과 계약 취소를 요청한 4개 호실은 모두 계약 취소 판결을 받았

으며 나머지 호실들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90% 배상이 명령됐다. 이는

시행사의 고지 의무 위반이 명백히 확인된 사례로서 법원이 수분양자의

입장을 폭넓게 받아들인 결과다.

홍수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상가 내부 구조 정보의 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기존에는 인정되기 어려웠던 작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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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침해조차도 이제는 실질적인 손해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 밝혔다.

박사훈 대표변호사는 “분양 초기 제공되는 정보의 제한성과 불완전성

이 문제”라며 “이는 수분양자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주요 원

인 중 하나다. 이번 승소는 철저한 법률 검토와 전략적 접근으로 수분양

자의 권리를 보호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법률사무소 A&P는 앞으로도 상가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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